
목포시의회, 남악 롯데복합쇼핑몰 개점 중단 촉구 성명서

무안군은 지역 경제를 파탄 내는 불법적이고 재벌 편향적으로 이뤄진

남악 롯데복합쇼핑몰의 개점을 즉시 중단하라!

무안군은 그동안 남악롯데복합쇼핑몰의 건축허가 조건 위반, 기습적인

건축물 사용승인 등 일방적이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오고 있다.

목포 지역경제는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고, 25만 시민의 자존심에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무안군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롯데복합쇼핑몰의 개점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을 밝히며, 목포시와 무안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목포시는 불법으로 접합한 무안군의 오수관리로 설비에 대한

철거 행정 대집행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무안군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롯데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특혜 행정을 중단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무안군은 남악하수처리장 배수설비에 불법으로 접합한 오수

관로를 즉시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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